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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(��) 및 지세(��)

여수로부터 (�� 17호선상) 동남쪽으로 12km 지점인 국도 변에 있는 마을로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형을 이루고 있

으며, 서북쪽으로는 봉수(��)마을과 접하며, 돌산도에서는 들( �)이 가장 넓은 곳이고, 저수량이 제일 많은 둔전제( ���)

가 있으며. 들 가운데로는 와룡천(���)이 흐르고 있다. 돌산읍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보이지 않는 마을이다.

마을유래(��)

1592년(선조 25년)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는 온통 간악한 왜군의 발아래 짓밟히게 되었다. 이 난을 피하여 수많
은 피난민들이 이순신(���) 장군이 지키는 전라도 쪽으로 몰려들었는데.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(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)에

도 예외없이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. 경상도 수군이 전멸 상태이자 그 절반도 못 되는 전라도 수군만으로 왜수군(��

�)을 막아내느라 온 정력을 다 해 왜군과의 전투에도 바쁜 이순신장군이었지만 이곳 전라좌수영 근처로 몰려든 피난민의

구호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았다. 그때 영남 피난민(���)들 가운데 본영경내( ����)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약 200

호(�) 되었는데. 모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여 그 해 겨울을 지냈으나, 계속해서 그들을 구제할 길은 없고 비록 전란이 끝난

뒤에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갈지라도 당장에 굶주리게 된 형편인지라 그 대책을 세우느라 고심하던 중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
중신인 풍언부원군 류성룡(���)과 그의 친구분들에게까지 서신을 보내어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알리었다. 그 때문에 비

변사라는 관청에서는 농사를 지을만한 땅이 있거든 여러섬 중에 피난하여 있는 피난민들을 들여보내 살 수 있도록 하되 그
실정이 백성들에게 유리하도록 잘 판단해서 하라는 영(�)을 내렸다. 이때 이순신 장군은 피난민들이 거처할 곳으로 돌산도

를 정하여, 1553년(선조 26년)1월 26일 전라좌수영 본영의 경내에 거처하던 경상도 피난민 200호(�)를 좌수영 남쪽지역

의 목마장(���)이던 돌산도에 이주시켜 농사를 짓도록 영( �)을 내려주기를 청하는 글( ��-상계)을 조정 (��)에 올렸

다. 돌산도는 본영(��)과 방답진(���) 사이에 있고, 나라의 목마장( ���)일뿐 아니라 국둔전( ���) 터가 있는 곳이어

서 보통 백성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은 이 피난민들을 돌산도에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
함으로써 피난민들의 생활의 길을 열고, 한편으로는 군량(��)을 확보(��)하는 일석이조(����)의 효과를 노렸던 것이

다. 본래 전라좌수영 남쪽에 위치한 돌산도는 지역이 넓은데다 땅이 비옥할뿐더러 산세가 첩첩이 둘러싸여 적이 쉽게 침입
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, 피난민들은 들어가서 이곳을 개척하여 농사를 짓게 하더라도 목마장(���)에서 말을 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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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dong/center
/dong/center/dolsan-eup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dunjeon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gyedong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gunnae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geumcheon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guljeon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namoe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dosil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dongnae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duckgok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daebok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daeyool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dumoon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dunjeon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mojang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bangjuk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baekpo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baekcho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??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bongsu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bongyang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angdong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eogi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eooe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eongdu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egugi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okjeon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ongsi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eongwol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inki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oyool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songdo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wolam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impo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yekyo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jakkuem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jukpo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jindu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jinmok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pyeongsa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hangdae
/dong/center/dolsan-eup/dolsan-eup_guide/hadong


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, 피난민들은 들어가서 이곳을 개척하여 농사를 짓게 하더라도 목마장(���)에서 말을 먹

이는데 해가될 일이 없을 것이므로, 말도 먹이고 백성도 구제함과 아울러 전라 수영의 군량확보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
는 것이었다. 그 후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이순신 장군의 계획대로 실행토록 령(�)을 내렸다. 이

와 같이 경상도 피난민들이 돌산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조치(선조 26년 1593년)하고, 그후 노약한 군사들을 제대시켜
국둔전을 경작케 하였는데 그때 입주한 피난과 제대한 군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을 형성. 둔전리(���)라는 지명(�

�)과 함께 그들의 후손인 문( �) 박(�) · 김(�) ·주(�) · 강(�)씨 등이 살고 있으며, 밀양 박씨( ����) 족보에 의하면 박상

동(���-��)께서는 임란을 당하여 돌산 둔전리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.

지명유래(����)

조선시대 임란당시 국둔전( ���) 터로 경상도 지역 피난민과 병사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 나라에 바치게 하였으며, 이 국

둔전 터의 이름을 따서 둔전리(���)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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